
꽃과 함께 시작한 제2의 인생

그는 원래 꽃을 취미로만 즐기던 사람이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꽃꽂이 모임을 이끌며 성전 꽃꽂이 봉사활동을 해

오던 것이 이제는 그의 삶을 이끄는 주축이 됐다. 꽃차 마이

스터, 꽃꽂이사범(1급), 성전 꽃꽂이 강사, 커피 바리스타, 궁

중요리 연구가까지 다방면의 재주를 갖추고 있던 그에게 꽃

차 마이스터라는 직업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일지도 몰랐다.

“취미로만 해오던 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고 마음

먹었어요. 소소하지만, 제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

하고 함께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꽃이라는 게 그

렇잖아요. 꼭 내 것이 아니어도 괜찮고, 바라만 보아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꽃의 에너지를 ‘차’라는 매개를 통해 많은 사

람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고민하던 것이 지금에 이르렀네요.”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남은 인생을 채워나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꽃을 가꾸고 꽃

으로 차와 음식을 만들어내며 꽃꽂이와 꽃차 강습을 하는 카

페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 들여 카페

와 공방을 만들어나갔고, 2년 전 드디어 카페 문을 열었다. 

“저는 이 공간이 단순히 차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 꽃차문화를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해요. 일

상에 지친 심신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기 자신과 꽃차에 집중

할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좋겠어요.”

다시 피어나는 꽃차처럼

그와 꽃차의 인연은 10년 전, 우연히 신문에 난 꽃차 관련 서적

을 보게 되면서 시작됐다. 꽃꽂이를 오래 해왔던 터라 당시엔 

생소했던 꽃차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또 다

른 취미생활로 삼아보고자 담양에 있는 꽃차문화진흥협회

를 찾아갔다. 꽃차는 그렇게 그의 인생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꽃차는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가장 

오래된 생활문화 중 하나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마셨

함께하는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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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에도 나오며, 허준의 동의보감

에도 무궁화차를 달여먹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꽃은 모든 

영양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맛과 영양분을 갖

추고 있어요. 일반적인 꽃은 두고 보다 시들면 그 역할이 끝

나지만, 꽃차는 잔 속에서 다시 꽃을 피우죠. 따뜻한 물을 만

나 다시 피어나는 꽃은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에요.”

꽃차의 재료는 정원에서 자라는 식용꽃도 일부 사용되지만, 주

로 전라도 지역에서 키운 식용꽃을 직접 정성껏 덖어서 사용하

고 있다. 꽃차를 주문하면 다기세트와 꽃캔디가 나간다. 그의 

정성이 색색의 꽃을 만나 트레이 위를 아름답게 수놓는다. 

카페 옆 공방에서는 꽃차와 꽃꽂이 수강이 이뤄지며, 일주일

에 한 번 외부강의도 나가는 등 그는 꽃차문화 전파를 위해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내고 있다. 

“제가 손수 꾸미고 가꾼 공간에서 잘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

다는 성취감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가진 능력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눈으로 꽃을 즐기고, 코로 향을 즐기며, 혀끝을 통해 향이 온

몸으로 퍼지는 편안함을 즐긴다.’ 카페 유리문에 쓰인 문구처

럼 많은 사람들이 꽃차를 통해 치유와 힐링의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그는 바라고 있다. 

꽃차 마이스터 양성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선물하는 이유는 온 힘을 다해 피는 꽃을 통해 
상대방이 그간 겪은 수고와 노력을 잘 알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김영하 작가는 말했다. 이라고 김영하 작가는 말했다. 
꽃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생기와 에너지를 선사하곤 한다. 양성희(69) 님은 따뜻한 물을 만나 꽃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생기와 에너지를 선사하곤 한다. 양성희(69) 님은 따뜻한 물을 만나 

다시 피어오르는 꽃잎처럼, 우리네 삶 모든 순간이 귀하게 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한다.다시 피어오르는 꽃잎처럼, 우리네 삶 모든 순간이 귀하게 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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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 함께 온전한 쉼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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